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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복잡한 심리                           19-06-14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건은 경제입니다.  외교, 안보, 이념, 언변, 등 다 중요합니다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통령의 재선 지지도는 경제가 가장 큰 요건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의 11월에 대선을 치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치정 지지 평가는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그의 재선을 예견하는 여론은 5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2020년에 경제 불황이 닥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낙선할 것이며 경제가 현상대로 호황을 지속하면 재선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대 중 관세 협정의 재 타협에 있어서 중국 상품의 관세를 올리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믿는 유권자는 6월 6일 현제 31%에 불과하지만 관세를 25%로 올리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58%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서 중남미에서 밀려오는 밀입국 월경자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멕시코 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유권자들의 태도도 2중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약 25%의 여론 응답자는 멕시코에 대하여 관세를 올리는 것이 미국에 해롭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미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여론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한 80%의 미국민은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 정책이  미국민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며 미국 경제를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중에서 77%는 합법 이민자의 수용이 미국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지만 82%는 불법 이민이 미국에 해롭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50%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의 유권자들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관세정책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50%가 정부의 장책 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인들이 행정부의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점을 유권자들이 실증을 느끼면서 행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다투기만 하지 말고 어쨋던 한번 시도해보자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임시기에 유권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대담하면서도 꾸준한 정책시도를 하자”는 구호를 내 걸고 그의 정책을 실천하여 큰 지지를 받았옸습니다.  그의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경제 불황을 겪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관되게 말했었습니다. “ 한 방법을 택하여 시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일 그런 시도가 실패하면 그 실패를 자인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지요.” 즉 일반 유권자들은 정책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일단 시도해보자는 태도를 선호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시도 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유권자의 과반에 미달한다면 정책 시도를 재고해야 하겠지만 과반 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정치지도자가 할 일일 것입니다.  끝
